
복합관
9 4년 9 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복합관시장은 9 3년 4 5억원에 비해 2배의 수요신장을 나타냈으며 9 5년

에는 1 8 0억원 규모로 9 0 %대에 달하는 수요신장을 나타내고 있다. 

현재 국내 복합관을 생산하는 기업은 유공을 비롯해 L G화학·현대강관 등 3개기업이 있으며 9 4년

유공이 5 0억원의 매출을 기록, 전체시장의 5 5 %를 차지하고 있으며 L G화학은 3 6억원, 현대강관은 4

억여원의 판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 

복합관은 PE 또는 가교P E층 사이에 알루미늄튜브를 보강한 것으로 P E파이프의 강도 및 금속관의

부식 등 단점을 보완, 급수용과 온돌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.

가격은 급수용의 경우 미터당 1 0 0 0원 내외로 동관의 80% 수준이어서 동관대체용으로 경쟁력을 가

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용도별로는 급수용이 전체시장의 70%, 온수용이 25%, 기타 산업용이 5 %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

구경 1 5 m m와 2 0 m m가 사용되고 있다.

유공은 난방관에서 강세를 보이며 급수용과 난방관의 판매비율이 각각 50%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

으나, LG화학 및 현대강관은 난방관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대부분 급수용으로 사용되고 있

다. 

현재 복합관은 1 2 m m·1 5 m m·2 0 m m가 생산되고 있으며 아직 산업용파이프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

용되고 있어 대형관 생산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.

복합관은 유공이 9 1년부터 본격적인

생산에 돌입한 이후 9 2년 LG 화학,

9 4년 하반기 현대강관이 참여함으로

서 국내 대형 건자재기업들의 3파전

양상을 보이고 있다. 

복합관은 일반 플래스틱파이프와는

달리 축적된 기술과 많은 투자비를

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참여

하기 어려운 품목이다. 

기업별 설비현황을 보면, 유공이 영국 K i t e c의 기술을 도입해 연산 1 0 0 0만m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.

또 L G화학과 현대강관은 각각 3 0 0만m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스위스 F A E의 기술을

도입했으며 L G화학은 하반기에 6 0 0만m로 2배의 설비증설을 단행할 계획이다. 

복합관은 P E층과 알루미늄의 접합기술 및 알루미늄관의 기계적 접합기술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가

뒤따르지 못해 외국기술 도입에 의존하고 있다.

앞으로 국내 복합관시장은 후발기업인 현대강관이 본격적인 판매에 참여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

예상되고 있으며 급수용시장을 중심으로 동관은 물론 P B·PPC 등 플래스틱파이프와 소재별 경쟁

이 가열될 전망이다.

이 외에도 P P C·CPVC 등이 있으며 P P C파이프는 이미 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르렀으며 C P V C는 국

내생산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<’96 화학연감>

생산능력(만m ) 기술도입선 판매실적 점 유 율구 분

유 공

L G 화 학

현대강관

합 계

1 , 0 0 0

3 0 0

3 0 0

1 , 6 0 0

영국 K i t e c

스위스F A E

스위스F A E

5 0

3 6

4

9 0

5 5 . 5

4 0 . 0

4 . 5

1 0 0 . 0

국내 복합관 기업현황( 1 9 9 4 ) (단위 : 억원, %)


